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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the moderating effect of empower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job satisfaction for long-term care hospital nurses, and to provide meaningful data to develop 
nursing programs toward improvement in job satisfaction. Methods: Participants were 175 nurses working in 7 
long-term care hospitals Data collection was done from January to February 2015. The data analysis was con-
duct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WIN 18.0. 
Results: The levels of self-leadership, empowerment and job satisfaction were low in long-term care nurses. The 
older nurses showed a higher level of self-leadership (F=5.42, p=.001) and nurses in higher positions showed 
a higher level of empowerment (F=3.40, p=.036). Also, self-leadership and empowerment were associated with job 
satisfaction (r=.47, p<.001; r=.74, p<.001) and empowerment did not have a moderating effect on job satisfaction. 
Conclusion: Self-leadership and empowerment improvement programs for novice nurses or staff nurses in long-term 
care hospitals need to be developed and tested in fu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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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국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은 1990년 219만 명

에서 2014년 638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2014년 5가

구 중 1가구(20.1%)가 고령 가구에 해당되며, 향후 12년 후 5

명 중 1명이 고령자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 이러한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장기요양 의료서비스의 수요를 증가시

키고 요양병원 수의 증가를 초래하여 최근 국내 요양병원은 

2015년 1,372개소로 2009년 대비 연평균 증가율 10.0%로 요

양기관 중에서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큰 종별이다[2]. 요양병

ⓒ 2016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Society http://jkgn.org



Vol. 18 No. 1, 2016 33

요양병원 간호사의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과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조절효과

원은 급성기병원에 비해 환자의 질병특성과 의료진의 업무특

성이 다른 노인의료기관으로서 급성기 병원과는 차별화되고 

치료와 간호, 요양 등 노인에게 전문화된 의료서비스가 요구

된다[3]. 요양병원 환자는 치매, 뇌졸중, 만성질환이 대부분으

로 이로 인한 인지기능과 신체 기능의 저하를 경험하며 질병

의 후유증과 신체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태이다[3,4]. 

요양병원 간호사는 요양병원 내 보건의료인력 중 유일하게 

환자를 24시간 동안 직접 간호하는 핵심인력으로서, 최근 요

양병원의 증가에 따라 요양병원 간호사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요구되는 간호역량도 증가하고 있다[5]. 요양병원 

간호사의 업무는 급성기 병원 간호사의 업무와 비교하여 전문

적 간호활동을 수행할 뿐 아니라 환자의 일상생활 돌봄, 보호

자의 관심과 방문에 대한 대처, 간호조무사 및 간병인 교육과 

관리 감독, 임종 환자의 신체적 ․ 심리적 간호 등 다양한 간호

를 제공하고 있다[6,7]. 그러나 요양병원 간호사는 요양병원의 

인력부족, 부족한 전문직 의식, 사회의 부정적 인식, 응급상황

에서의 의료적 한계 등으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와 소진현상

을 경험하고 이러한 경험이 요양병원 간호사의 직무만족을 저

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3,4,7,8]. 

직무만족은 개인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환경에 적

응하는 능력과 직업이 갖는 상대적 위치, 직업에 대한 흥미와 

재능으로 갖게 되는 만족감을 의미한다[9]. 간호사의 직무만

족도는 환자에게 제공하는 생산성과 의료 및 간호 서비스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직을 포함한 여러 문제와 

직결되어 간호 및 병원조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10,11]. 그러나 요양병원 간호사의 직무만족은 

종합병원 간호사의 직무만족보다 낮은 상태로, 근무경력이 많

고, 직무 관련 스트레스가 적고, 감정노동과 소진의 정도가 낮

으며, 노동에 대한 보상이 큰 경우에 높았다[12-14]. 

직무만족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수 이루어졌으며, 선행연

구결과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결혼, 종

교, 임상경력, 직위, 보수와 같은 개인적 특성과 자율성, 전문

성, 안전성, 셀프리더십, 임파워먼트와 같은 조직의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13-15]. 그러나 최근까지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한 중재전략을 제공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직무만

족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 가능한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이를 중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

치는 다양한 변수 중 셀프리더십과 임파워먼트는 주 영향 요

인으로서 교육과 경험을 통해 조절 가능한 변수이다[13]. 

셀프리더십은 과업이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

주도와 자기 동기부여를 가지기 위해 스스로 자신에게 영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정의하며,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 조직구

성원의 주도적 역할, 창의성, 자율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16]. 셀프리더십은 개인적 특성으로서 자율과 책임이 주어질 

때 형성되고 학습과 교육을 통해 개발 및 유지된다. 간호조직

에서의 셀프리더십은 스트레스와 지각된 성과와 밀접한 관련

이 있고[12,16], 이직의도를 낮추고 직무몰입과 직무만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3,16]. 

한편, 임파워먼트는 조직구성원의 자율적 행위를 통해 변

화가능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의되며

[17], 업무수행과 조직몰입을 증가시키고 직무만족을 높이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여 급변하는 간호환경에서 간호사 스스

로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14]. 임파워된 간호사는 의사결정에 있어 자율성을 가지고, 

자신감과 자기존중감이 증가하게 되어 환자결과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직무만족과 업무성과가 증가되어 이직의도가 감소

한다고 보고되고 있어 효율적 간호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다[14,17,18].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간의 관계와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각각 살펴본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 졌으나, 간호사의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에 대한 임파워먼트의 조절효과를 검증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선행연

구에서 셀프리더십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임파워먼트가 높다는 결

과와 함께 임파워먼트는 조직몰입을 증가시키므로, 셀프리더십

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때, 더욱 효과적으로 발전 할 것이고, 

임파워먼트에 따라서도 그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요양병원 간호사가 다양한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낮은 직무만족도로 인해 이직이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이들의 

각 개념에 대한 현황과 상호 관련성에 대해 분석하고 임파워

먼트의 조절변수가 작용될 때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요양병원 간

호사를 대상으로 이들의 셀프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고 셀프리더십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때 임파

워먼트에 따라 그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관한 임파워먼

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요양병원 간호사의 직무만족 향상

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셀프리더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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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

에 대한 임파워먼트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특성, 셀프리더십, 임파워먼트, 직무만족 정도

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임파워먼트, 직무만족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과의 관계에서 임파워

먼트의 조절효과를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셀프리더십이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에 대한 

임파워먼트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

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D광역시 5개 요양병원과 K시 2개 요양

병원 총 7개의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175명으로 대상자

들은 요양병원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이고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며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

에서 요양병원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간호사를 포함한 것

은 간호사가 임상현장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하고 임상적응 

기간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경력 1년 미만 간호

사를 대상에서 제외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였고[13], 특히, 본 연

구에서 간호사는 타 병원에서 이직한 경우로 이미 임상경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근무경력을 6개월 이상으로 제한하

였다. 연구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0 분석에 의해 유의수

준을 .05, 검정력을 .80, 효과크기를 .25로 하고, 통제변수를 포

함한 예측변수 10개를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에 요구되는 표

본수를 산출한 결과 136명으로 제시되어 분석을 위한 표본수

가 충족되었다. 

3. 연구도구

1)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 측정도구는 Manz[19]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Kim[20]이 번역하여 수정 ․ 보완하였으며 일반

병원과 종합병원 간호사의 셀프리더십 측정을 위해 다수의 선

행연구에서 사용되었다[12,13]. 본 도구는 ‘자기기대’,’리허

설’, ‘목표설정’, ‘자기보상’, ‘자기비판’, ‘건설적 사고’의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고, 하위요인별 3문항씩 총 18문항으

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

수록 셀프리더십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
는 .90으로 나타났다. 

2)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 측정도구는 Chandler[21]가 개발한 Condition 

of Work Effectiveness Questionnaires (CWEQ)를 Yang[22]

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업무효율성 설문지이

나 임파워먼트 내용과 유사하여 임파워먼트 측정을 위한 선행

연구에서 빈번하게 사용된 것으로[16], ‘기회’ 9개 문항, ‘정보’ 

8개 문항, ‘지지’ 8개 문항, ‘자원’ 3개 문항의 총 28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

다’의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임

파워먼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는 .69~.9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92로 나

타났다. 

3)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Slavit 등[9]이 의사, 간호사 등의 보건인력의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로 Lee[7]가 수정 ․ 보
완하여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측정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 본 도구는 ‘보수’, ‘자율성’, ‘전문적 수준’, ‘업무요구’, ‘상

호작용’, ‘의사-간호사 관계’, ‘행정’에 대한 만족의 7개 영역

으로 구성된 총 30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는 .79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89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K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

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No: 40525-201412-HR-

97-01)후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되었다. 요양병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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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책임연구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고된 D광역시 

소재 62개 요양병원과 K시 소재 13개 요양병원 중 100병상 이

상 요양병원 20곳에 연락을 하고, 답변이 온 10개 요양병원을 

선착순으로 선정하였다. 책임연구자는 일차적으로 10개의 요

양병원 각 간호부서장에게 전화를 하여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이들 중 방문에 동의한 D광역시 5개 요양

병원과 K시 2개 요양병원 총 7개의 요양병원을 방문하였다. 

책임연구자가 7개 요양병원을 방문하여 이차적으로 각 부

서장과 간호사에게 연구의 목적, 내용,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

고,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서면동의를 받은 후 자

료수집을 시작하였다. 연구자는 자료수집과 자료보관 중 대상

자의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하고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나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설문지는 자가 보고형의 형태

로 대상자가 직접 기입하였으며, 설문지 수행시간은 대상자의 

퇴근시간 혹은 여가 시간을 이용하였고, 설문지 작성시간은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자가 총 19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

였고, 이들 중 187부가 회수되었으나 부적절한 12부를 제외한 

후(미완성 응답 2부, 선정기준 미달 10부), 최종 175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5.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대상자의 특성, 셀프리더십, 임파워먼트, 직무만족 정

도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

십, 임파워먼트, 직무만족 정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Scheffé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 간에 임파워먼트의 조절효과는 위계

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위계적 분석을 위한 1 단계에서는 종속변수와 독

립변수를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종속변수, 독립변수와 조절

변수를 투입하며, 3단계에서는 종속변수, 독립변수, 조절변

수,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하여 회귀분

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특성, 셀프리더십, 임파워먼트, 직무만족

본 연구의 대상자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는 여성

(97.1%), 30~49세(62.9%), 기혼(72.0%), 전문대졸(66.3%)이 

대부분으로 나타났고, 종교가 있는 경우(60%), 일반간호사

(78.3%), 월급 150~250만원(86.3%), 교대근무자(75.4%), 일

일 근무시간 8시간 이하(82.9%)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

다. 또한, 대상자의 평균 근무경력은 10.3년이고, 현 근무지의 

평균 근무경력은 4.3년으로 나타났으며, 병동 환자 수는 50명 

이상이 61.7%, 병동간호사 수는 8명 이하가 51.4%였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임파워먼트, 직무만족은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의 평균점수는 3.38±0.40점이었

고 셀프리더십의 하위영역은 자기보상(3.51±0.58), 자기비

판(3.38±0.61), 건설적사고(3.38±0.56), 리허설(3.38±0.58), 

자기기대(3.33±0.48), 목표설정(3.29±0.58) 순으로 나타났

다. 또한, 대상자의 임파워먼트의 평균점수는 3.02±0.42점이

었고 임파워먼트의 하위영역은 지지(3.16±0.49), 기회(3.00± 

0.52), 자원(2.97±0.60), 정보(2.94±0.49) 순으로 나타났다. 마

지막으로, 직무만족의 평균점수는 3.04±0.36점이었고 하위

영역은 상호작용(3.64±0.52), 의사-간호사 관계(3.36±0.70), 

전문직업적 수준(3.22±0.48), 자율성(3.03±0.47), 업무요구

(2.97±0.48), 행정(2.89±0.53), 보수(2.34±0.61) 순으로 나타

났다.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임파워먼트, 직무

만족 차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임파워먼트, 직무만족

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셀프리더

십은 연령(F=5.42,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50

세 이상인 대상자가 다른 연령대보다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임파워먼트는 직위(F=3.40, p=.036)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책임간호사인 대상자가 일반

간호사보다 임파워먼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직

무만족은 각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조절효과

대상자의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

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

귀분석(hierarchi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위계적 회귀분석에 따라 임파워먼트의 조절효

과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셀프리더십을 종속변수인 직무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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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7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Gender Female
Male

170 (97.1)
 5 (2.9)

Age (year)
20~29
30~39
40~49
≥50

40.2±9.39
 27 (15.4)
 56 (32.0)
 54 (30.9)
 38 (21.7)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126 (72.0)
 49 (28.0)

Education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116 (66.3)
 57 (32.6)
 2 (1.1)

Religion Yes
No

105 (60.0)
 70 (40.0)

Position Staff nurse
Charge nurse
Head nurse

137 (78.3)
15 (8.6)

 23 (13.1)

Monthly income
(10,000 won)

＜150
150~249
250~350

 8 (4.6)
151 (86.3)
16 (9.1)

Total clinical career
(year) ＜5

5~10
≥10

10.3±5.84
 31 (17.7)
 54 (30.9)
 90 (51.4)

Clinical career in 
current hospital
(year)

＜1
1~5
≥5

4.3±3.12
 22 (12.5)
 89 (50.9)
 64 (36.6)

Type of duty Shift duty
Fixed duty

132 (75.4)
 43 (24.6)

Work hours 
per day

≤8
＞8

145 (82.9)
 30 (17.1)

Number of beds 
in this unit 

＜50
≥50

 67 (38.3)
108 (61.7)

Number of nurses 
in this unit

≤8
＞8

 90 (51.4)
 85 (48.6)

Table 2. Self-leadership, Empowerment and Job Satisfaction 
of Participants (N=175)

Variables M±SD

Self-leadership
Self-compensation
Self-criticism
Constructive thought
Rehearsal
Self-expectation
Creating goal

3.38±0.40
3.51±0.58
3.38±0.61
3.38±0.56
3.38±0.58
3.33±0.48
3.29±0.58

Empowerment
Support
Opportunity
Resource
Information

3.02±0.42
3.16±0.49
3.00±0.52
2.97±0.60
2.94±0.49

Job satisfaction
Interaction 
Relationship between doctors and nurses 
Professional status 
Autonomy
Work requirements 
Administration
Pay

3.04±0.36
3.64±0.52
3.36±0.70
3.22±0.48
3.03±0.47
2.97±0.48
2.89±0.53
2.34±0.61

에 회귀분석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β=.47, 

p<.001). 그리고, 2단계에서 조절변수인 임파워먼트를 투입

한 결과 셀프리더십을 통제하였을 경우 임파워먼트가 조직몰

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68 p<.001), 

3단계에서 임파워먼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2단계의 

변수들과 다중공선상과 분산팽창요인(VIF)을 고려하여 평균

중심화를 사용한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함으로써 셀프리더십

에 조절변수인 임파워먼트를 결합하여 이전의 독립변수와 조

절변수를 전부 함께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호작용 

항의 β값은 .0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임파워먼트는 셀

프리더십과 조직만족 간에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에서 

임파워먼트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현재, 

국내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셀프리더십, 임파워먼트, 

직무만족의 상관성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는 실정이라 직접 비

교는 어려우나, 각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 요양병원 간호사의 셀프리더십은 3.38/5점으

로, 요양병원 간호사의 셀프리더십을 독립적으로 측정한 국내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비교는 어려우나,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

여 측정한 대학병원(3.51점), 종합병원(3.50점), 2~3차병원

(3.61점) 간호사의 셀프리더십보다 낮게 나타났다[12,23,24]. 

따라서 향후 요양병원 간호사의 셀프리더십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겠고 관련 원인을 파악하여 문제해결

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셀프

리더십의 하위영역은 ‘자기보상’(3.51점)이 가장 높고, ‘목표

설정’(3.29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병원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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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Self-leadership, Empowerment and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75)

Characteristics Categories
Self-leadership Empowerment Job satisfaction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Gender Female
Male

3.38±0.40
3.44±0.28

0.37
(.710)

3.03±0.41
2.92±0.66

 -0.56
(.577)

3.04±0.35
3.09±0.45

0.33
(.739)

Age (year) 20~29a

30~39b

40~49c

≥50d

3.28±0.35
3.25±0.37
3.44±0.37
3.55±0.46

5.42
(.001)

d＞a, b, c

2.90±0.41
2.98±0.39
3.06±0.42
3.13±0.44

2.03
(.112)

2.96±0.32
2.98±0.34
3.07±0.34
3.14±0.41

1.98
(.119)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3.40±0.42
3.32±0.37

1.32
(.252)

3.04±0.42
2.99±0.41

0.38
(.537)

3.06±0.37
2.98±0.33

1.80
(.182)

Education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3.34±0.39
3.45±0.42
3.64±0.12

2.05
(.132)

3.02±0.41
3.04±0.41
2.95±1.14

0.10
(.902)

3.04±0.35
3.03±0.34
3.13±1.13

0.08
(.925)

Religion Yes
No

3.39±0.40
3.36±0.41

0.45
(.506)

3.07±0.42
2.96±0.41

3.14
(.078)

3.07±0.35
2.99±0.36

2.21
(.139)

Position Staff nursea

Charge nurseb

Head nursec

3.35±0.40
3.53±0.37
3.44±0.43

1.56
(.208)

2.98±0.40
3.19±0.51
3.18±0.42

3.40
(.036)
b＞a

3.03±0.34
3.06±0.45
3.09±0.38

0.27
(.767)

Monthly income
(10,000 won)

＜150
150~249
250~350

3.52±0.57
3.36±0.38
3.51±0.50

1.54
(.217)

3.08±0.44
3.01±0.41
3.15±0.46

0.82
(.443)

3.07±0.37
3.03±0.36
3.14±0.33

0.72
(.490)

Total clinical 
career (year)

＜5
5~10
≥10

3.34±0.43
3.35±0.41
3.41±0.39

0.56
(.575)

3.07±0.40
2.96±0.38
3.04±0.45

0.85
(.429)

3.10±0.32
2.99±0.31
3.05±0.39

1.11
(.331)

Clinical career 
in current 
hospital (year)

＜1
1~5
≥5

3.27±0.35
3.39±0.41
3.40±0.50

1.02
(.363)

3.02±0.37
3.00±0.40
3.06±0.46

0.45
(.637)

3.01±0.29
3.06±0.36
3.03±0.38

0.20
(.822)

Type of duty Shift duty
Fixed duty

3.37±0.38
3.41±0.46

0.41
(.525)

3.01±0.42
3.07±0.40

0.73
(.395)

3.04±0.36
3.06±0.36

0.14
(.714)

Work hours 
a day (hour)

≤8
＞8

3.37±0.41
3.42±0.39

0.36
(.547)

3.05±0.40
2.92±0.50

2.17
(.142)

3.06±0.35
2.96±0.40

1.67
(.199)

Number of beds 
in this unit

＜50
≥50

3.38±0.40
3.38±0.40

0.01
(.915)

3.02±0.43
3.03±0.41

0.01
(.929)

3.06±0.33
3.03±0.37

0.23
(.632)

Number of nurses 
in this unit

≤8
＞8

3.39±0.38
3.37±0.43

0.15
(.701)

2.99±0.41
3.06±0.43

1.37
(.243)

3.02±0.35
3.06±0.36

0.67
(.413)

Table 4. The Moderating Effects of Empowerment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leadership and Job Satisfaction (N=175)

Variables
Step 1 Step 2 Step 3

β t p β t  p β t   p

Self-leadership (SL) .47 7.08 ＜.001 .13  2.28 .024 .12  2.08 .039

Empowerment (EP) .68 11.59 ＜.001 .67 11.51 ＜.001

SL* EP .07  1.34 .181

R2=.23, F=50.09, p＜.001 R2=.57, F=111.53, p＜.001 R2=.57, F=75.3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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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호사의 셀프리더십의 경우 ‘자기보상’이 가장 높고 ‘건

설적 사고’가 가장 낮은 점에서 부분적으로 일치한다[12,23, 

24]. 따라서 요양병원 간호사의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해 이들

의 ‘목표설정’이 낮은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목표설

정의 동기를 구체적으로 부여하며, 목표설정을 위한 조직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파워먼트는 3.02/5점으로, 이

는 종합병원 간호사, 회복실 간호사,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임파워먼트가 3.06~ 

3.42 점으로 나타나[14,25,26],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파워먼트

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

파워먼트의 하부영역은 ‘지지요인’(3.16점)이 가장 높고 ‘정

보’(2.94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종합병원과 

타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파워먼트를 측정한 경우 일

반적으로 ‘지지’가 가장 높고 ‘자원’이 가장 낮게 나타난 선행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14,22]. 간호사의 다양한 근

무환경을 초월하여 임파워먼트의 ‘지지’영역이 동일하게 높

게 나타난 것은 간호사가 특수한 근무조건에서 동료 및 상사

의 지지를 중요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관리

자의 지지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요양병원 간

호사의 임파워먼트가 ‘정보’영역에서 가장 낮은 것은 이들이 

급여 및 승진 결정과정, 타부서와의 관계, 병원의 운영상태 등

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투입되지 못한 결과일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파워먼트 

향상을 위해 간호사 업무, 조직 구성원 정보, 병원운영 방침, 

업무수행에 따른 보상기회 등에 대한 정보를 공정하게 개방하

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요양병원 간호사의 직무만족은 3.04/5점으로, 이는 

타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직무

만족을 측정한 선행연구에서 3.12~3.25점으로 나타나[7,8,14]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는 반면, 종합병원, 중소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직무만족을 측정한 선행연

구에서 3.12~3.37점으로 나타나[13,27], 요양병원 간호사의 

직무만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 

요양병원 간호사의 직무만족 하부영역 중 ‘상호작용’이 가장 

높고 ‘보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타 요양병

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7]. 요양

병원 간호사의 직무만족의 하부영역 중 ‘보수’가 일관성 있게 

낮게 나타났는데, 보수는 간호사 직업군뿐 아니라 대부분의 

직업에서 직무만족, 조직몰입과 이직의도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개념이므로[18]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근무량

과 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이에 따른 적절하고 차등한 수

준의 보수를 제공하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50세 이상 간호사’가 다른 연령의 

간호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종합병원 및 대학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연령을 10년 간격으

로 네 그룹으로 구분한 경우 40세 이상의 간호사가 그렇지 않

은 간호사에 비해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장 연

령이 높은 간호사 그룹이 셀프리더십이 높다는 점에서 본 연

구결과와 일치한다[28].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은 사람이 과

제 해결 능력, 업무의 전문성, 직업 관련 책임감 등이 증가하기 

때문에 직업만족 또한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28]. 한편, 연령

이 낮은 간호사의 경우 셀프리더십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졸

업간호사와 요양병원 근무경력이 낮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셀

프리더십이 낮은 원인을 다차원적으로 파악하고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함으로서 이들의 직무만

족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대상자의 임파워먼트는 책임간호사가 일반간호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임파워먼트가 연령, 학력, 직위 등

의 특성에 따라 유의하게 다르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부분적

으로 일치한다[26]. 요양병원 간호사의 경우 책임간호사의 임

파워먼트가 높은 것은 이들이 업무를 스스로 인식하고 자신에

게 권한이 적절하게 부여될 때 자발적으로 직무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요양병원의 경우 일반간호사의 임

파워먼트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낮은 임파워먼트 정도의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해결을 위해 요

양병원 간호조직의 특성에 따른 임파워먼트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요양병원 간호사의 근무환경에 적합하게 적용하려

는 노력이 요구된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셀프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의 선형관계

로 셀프리더십이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셀프리더십이 직무만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 한 선행연구를 지지한다[12-13,16]. 따라서 요양병원 간호

사의 직무만족 증진을 위해 간호사의 특성, 요양병원 환경 특

성, 관리직과 간호사의 상호교환 특성에 따라 셀프리더십 향

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29]. 이러

한 셀프리더십 향상은 간호사의 직무몰입, 조직적 활동, 직무

만족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 사이에 임파워먼트가 미

치는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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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호사의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과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조절효과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조절효과는 없었고, 임파워먼트도 셀

프리더십과 함께 독립변수로 작용하여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간호사의 셀프리더십이 직

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임파워먼트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

이라는 임파워먼트의 조절효과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간호사의 임파워먼트가 높고 낮음에 따라 셀프리더십이 직무

만족에 다른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임파워먼트

도 셀프리더십과 동일하게 독립변수로 작용하여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임파워

먼트의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셀프리더십, 직무

만족, 임파워먼트의 세 개념 간의 관계를 동시에 파악한 연구

가 부족하여 직접비교는 어려우나, 임파워먼트가 변혁적 리더

십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고[30], 간호조직문

화, 직무만족, 이직의도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13]. 그러나 최승혜[29]의 연구에서는 임파워먼트

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역할에 대

해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셀프리더십, 임파워먼트, 직

무만족의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사의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

에 대한 임파워먼트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요양병원 간

호사의 직무만족 증진을 위한 전략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수행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요양병원 간호사의 셀프리더십, 임파워먼트, 

직무만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셀프리더십은 연령이 높은 

간호사가 높고, 임파워먼트는 직위가 높은 간호사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간호사의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에 

대한 임파워먼트의 조절효과는 없었고, 셀프리더십과 임파워

먼트가 독립적으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요양병원 간호사의 셀프리더십, 임파워먼트, 직무

만족이 낮은 원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직무만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개발 

및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특히, 요양병원에 근무하

는 신규간호사와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병원 내 목표를 적절

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돕고, 중요한 병원 내 정보를 공개적으

로 공평하게 획득할 수 있는 지지체계를 제공하며, 업무능력

의 양과 질에 따른 적절한 보수체계를 확립함으로서, 이들의 

직무만족을 증가시키려는 병원조직의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

하겠다.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셀프리더십, 임파

워먼트, 직무만족간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개념간의 관계를 

파악한 최초 연구로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요양병원 간호사

의 이직 예방을 위해 이들의 직무만족의 요인을 파악하고 직

무만족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료수집이 일부 지역의 요양병원

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행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향후 요양병원 간호사의 직무만

족에 관한 연구수행을 위해 요양병원의 지역과 등급을 다양화 

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셀프

리더십과 임파워먼트 향상을 위해 요양병원 간호사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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